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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작캠퍼스, 가족 목공예술 교육 〈바닷가 나무 보물섬〉 성료

▶ 올 5월부터 7개월간 20회차 총 316명 참여... 폐목재 활용한 대규모 공동 예술 프로젝트 큰 호응

▶ 예술가와 직접 함께한 수 있는 경기창작캠퍼스만의 특별한 체험형 예술교육 계속 이어갈 것

(재)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가 새롭게 시도한 대규모 목공예술 

교육 프로그램 〈바닷가 나무 보물섬〉이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

렸다.

  〈바닷가 나무 보물섬〉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316명의 어린

이와 보호자가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열린 공간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블랭크 캔버스(Blank Canvas)’형 교육으로, 각 회차의 참여자들이 공간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하나의 공동 작품인 ‘보물섬’을 완성하도록 기획되었다. 쓰임이 다한 폐목재는 톱과 망치를 든 가

족들의 손끝에서 단 하나뿐인 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환경을 생각하는 재활용의 가치를 

나눔은 물론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의 성장을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

는 신체활동을 고루 경험하는 총체적인 교육활동의 결과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험 대원’들은 망치, 전동드릴, 각도절단기, 테이블톱 등 다양한 수공구와 

목공기계의 사용법을 직접 배우며 ‘보물섬’을 꾸몄다. 처음에는 공구 사용이 낯설었던 어린이들

도 어느새 톱과 망치를 능숙하게 다루는 ‘작업반장’으로 성장했다. 6개월간의 여정을 통해 폐목

재가 쌓여있던 빈터는 ‘탐험대’가 함께 만든 보물선, 트리하우스, 성벽 등 거대한 구조물로 채워

졌다. 11월 9일 열린 결과공유회에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와 보호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보물섬’의 완성을 축하하는 작은 축제를 즐겼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에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프

로그램 만족도는 98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많은 참가자가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 

참여자는 “작은 목공 제품 만들기가 아닌 거대한 프로젝트형 목공 체험은 처음인데 기대 이상

의 유익한 경험이었다”라며 “경기창작캠퍼스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교육”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야외에서 공동으로 나무집을 만드는 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라며 

“협동, 예술, 체험이 모두 어우러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었다”라고 전했다. 〈바닷가 나

무 보물섬〉에 세 번이나 참여했다는 한 가족은 “매번 몰입하고 협동하고 창조하는 즐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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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느끼고 돌아간다”라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물받았다. 먼 길을 

오가는 수고로움도 설렘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후기를 남겼다.

  이번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총괄 운영한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의 문화기획자 배솔희는 “〈바닷

가 나무 보물섬〉이 탐색과 상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도전과 실패를 권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라며, “많은 분께서 그 취지에 공감해 주신 덕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내 즐거웠다”라고 밝혔

다. 이어 “가장 큰 성과는 좋은 프로그램을 성심성의껏 운영하고자 하는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사

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생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경기창작캠퍼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예술 체험의 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첨부 자료

‘바닷가 나무 보물섬’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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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나무 보물섬’ 트리하우스

‘바닷가 나무 보물섬’ 보물선


